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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빠진 세계
- 문체부 장관,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에서 한국화랑협회장과 

‘프리즈’ 최고경영자 만나 한국미술 해외 진출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2 미술주간(9. 1.~11.)’이 

열린 가운데 9월 2일(금), 국내 최대 미술장터(아트페어) ‘키아프’와 세계 주요 

미술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을 방문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키아프’ 

운영위원장인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과 ‘프리즈’ 운영위원장인 사이먼 폭스

(Simon Fox)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 등을 논의했다.

 세계 주요 미술장터 ‘프리즈’,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

  164개 화랑이 참여한 ‘키아프’와 110여 개 화랑이 참여한 ‘프리즈 서울’은 

9월 2일(금),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막했다. 특히 국민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22 미술주간’에 대규모 미술장터(아트페어) 

2곳이 열려 올가을 더욱 풍성한 미술 향유 환경이 조성됐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키아프’는 9월 6일(화)까지, ‘프리즈 서울’은 9월 5일(월)까지 관람객

들과 만난다. 런던과 뉴욕, 엘에이(LA)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 유수 

미술장터(아트페어) ‘프리즈’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공동 개최로 전 세계 600억 달러 규모의 

미술시장 속 한국 미술시장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9,157억 원으로 예측돼 2020년 3,277억 원 

대비 179%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박서보 작가, 

박대성 작가, 이우환 작가 등 한국 작가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은 가운데 



- 2 -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해외 미술 애호가들이 

한국미술의 매력에 빠져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황달성 회장, 사이먼 폭스 최고경영자와 함께 김구림, 

이건용, 박현기, 서도호 등 한국 우수 작가의 작품을 관람했다. 또한 최근 

뉴욕에서 백남준 작가의 전시를 진행한 가고시안 갤러리(Gagosian Gallery), 

이번 행사에 피카소, 자코메티, 마티스, 몬드리안 등 거장의 작품을 출품한 

아쿠아벨라 갤러리스(Acquavella Galleries)도 방문했다.

  아울러 박보균 장관은 황달성 회장, 사이먼 폭스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한국미술 환경과 성장 등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보균 장관은 “‘키아프’와 ‘프리즈’의 공동 입장권 운영을 계기로 국내외 

미술 애호가와 미술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작가와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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